
제약기업, 관련사업 다각화 붐
의료기기에서 B2B·건강용품 판매까지 … 부가가치 상당

제약업계의 사업다각화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국내 제약기업들은 최근 들어 의료기기 생산, 의료 전자상거래, 가정용 건강용품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나가

고 있다. 매출규모는 크지 않지만 부가가치가 큰 분야이기 때문이다.

또 기존사업과 연관성이 높으면서도 외형을 키우기 쉬운 기능성식품, 화장품 쪽으로도 다각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의약분업실시로 주력인 일반 의약품부문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 따른 대비책으로 풀이된다.

중외제약은 홈케어사업부를 통해 콧속세정기(코크린) 귓속체온계(체오미)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2가지 제품

은 2002년 매출이 2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외휴먼텍은 산소수제조기와 전동칫솔 등을 판매하고 있

다.

의료기기 생산분야에서는 대웅제약이 2001년 말 내시경 및 고주파발생기 연구개발 벤처인 MGB엔도스코피

의 경영권을 인수한데 이어 2002년 초에는 의료용 자재 전자상거래기업인 메디링스도 사들였다.

녹십자는 녹십자헬스케어를 통해 소비자와 병의원을 대상으로 의료이용에 관한 토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

업을 수행하고 있다.

2001년 모회사인 한미약품으로부터 식품사업부 업무를 넘겨받은 한미는 한미자일리톨, 알로에마인, 위퍼스내

플 등의 음료와 하이키점프 등 건강보조식품으로 2002년 560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일양약품은 두뇌기능을 향상시키는 기능성음로 [브레인트로피아 닷컴] 시판으로 영비천의 영광을 되찾겠다

는 전략이고, 동아제약 계열 라미화장품은 최근 내놓은 기능성화장품 [지오]의 호조로 2002년에는 흑자로 전환

될 전망이다.

보령제약 계열의 보령메디앙스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동성제약은 화장품사업부(리케아화장품)와 자회사

인 포쉬에(옛 오리리화장품)를 앞세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대원제약은 최근 일본 시세이도메디컬과 50여종의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키로 계약을 맺었고, 한국유나이티

드제약과 대한뉴팜은 2002년 들어 영국의 모발제품과 화장품을 각각 들여와 판매하고 있다.

대웅제약 계열 에스테메드는 2년 전부터 피부과의원을 통해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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